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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야구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메이저리그 경력상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김하성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하성은 21일(한국시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97.3 더 팬'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첫 날보다 훨씬 나아졌고,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성은 이틀 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회초 공격 도중 1루로 복귀하던 중 오른쪽 어
깨를 다쳤습니다.

당시 그는 왼팔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야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장기 결장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검사 결과는 염증이었습니다. 그는 수요일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가장 먼저 오른 김하성은 "기쁘지는 않지만 트레이너, 코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결
정했다"고 말했습니다안전놀이터 추천

"제 목표는 5일 안에 나아서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며 처음
에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 팀은 포스트시즌에 갈 것이고, 월드시리즈에 가야 하는데, 더 나은 컨디션으로 경기하
기 위해 부상자 명단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거기로 갔습니다."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이크 실트 감독은 김하성의 부상자 명단 이동에 대해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것은 분명 나쁜 소식입
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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